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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벽체 기법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s of Traditional Wall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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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ditional wall is ground coat, twice plater, last plaster by such a process has made ​​a wide variety of used

materials and techniques are accordingly diverse. These traditional techniques handed down the traditional walls

of the techniques, rather than coming to the lowered cut off at any moment from now when the technique is

used, not knowing whether to be used. Repair and restore cultural property maintenance work, it is not only the

outward form hiding inside it is a technique to keep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assets can be called true. When

viewed from the side walls of these conventional techniques to reveal changes in the traditional process by

looking at the changes in technology with traditional techniques for cause shall be made in stock. This paper is

from the late Joseon Japanese occupation of techniques ranging from traditional wall to reveal the change process

to its current significance of cultural property repair method to be helped.

주제어 : 전통벽체, 미장, 기법, 변화, 일제강점기, 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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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통 벽체는 초벌, 재벌, 정벌 등의 다양한 순서로 공

정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사용되는 재료와 기법도 다

양하다. 이러한 전통 벽체의 기법은 전통기법이 전승되

어 내려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단절되어 현재의

기법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 문화재를 보수하고 복원하는 일은 외적인 형태만

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기법까지 유

지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재의 보존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전통 벽체 재래의 기법을 밝

히고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기술의 변화 원인과 더불어

전통기법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제강점기는 양풍 및 일식풍의 건축이 흥행함으로 인

해 전통 기술이 단절되고 신식기술이 유입된 시기이다.

그럼으로 이 시기에 보수된 문화재 벽체기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의 벽체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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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벽체기법을 비교해본다면 벽체 기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의 벽체 기법은 각종 의궤2)와 고문헌 등을

통하여 재료의 종류와 의미, 기법 등을 살펴보고, 일제강

점기의 벽체기법은 당시 보수된 문화재 중 벽체기법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을 참조하고자 한다. 특히 당시 전

통건축의 보수현장에서 감독관으로 종사했던 杉山信三

(스기야마 노부조)가 1996년에 출판한 『韓国古建築の保

存』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의 전통 일본 벽체 기법3)을 분석하여 일본 벽체 기

법과 조선후기의 벽체기법 및 강점기 당시 보수된 벽체

기법을 비교하여 일본 기법의 유입 여부 및 변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 벽체의 기법이 조선후기부터 일제강점

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영건도감의궤 21종과 산릉도감의궤 20종을 참고하였다.

3) 일본건축(日本建築)(1938)은 상,하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상권 4편에 벽공사(壁工事) 부분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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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후기 벽체 기법

2-1. 벽체의 명칭

벽체공사는 건축물을 마감공사 중 하나로, 뼈대(목구

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창호와 더불어 메꾸는 작업

이다. 전통건축의 벽체는 흙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마감

했는데 이를 심벽(心壁) 구조라 부른다. 또한 벽체는 마

감재료에 따라 재사벽(再砂壁), 회벽(灰壁), 회사벽(灰砂

壁)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현재는 전통목조건축 벽체를 심벽이라 부르지만 영건

도감의궤와 산릉도감의궤에 따르면 심벽이라는 용어가

없으며 벽체는 대부분 사벽(沙壁)으로 통칭된다. 사벽이

란 모래를 사용한 벽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정벌에 모래

를 사용하여 마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것으로 토벽(土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진흙을 사

용한 벽체를 일컫는 명칭이다. 토벽에는 진흙(泥土)을 사

용하여 바르는데 곡초(穀草)를 잘게 썰어 교화(交和)하

여 사용하였다.4) 토벽은 지금의 초벌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마감을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묘개

수도감의궤』(1726)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자정전 토벽이 박락된 곳을 사벽으로 고쳐 바르는 일은

2도청에서 봉심할 때 나누어 준 것이 사벽 5말이며, 이

에 들어가는 백휴지 3량, 교말 3되, 마른 숯 2말 등을

마련하여 아뢰다.5)

위 기록에 따르면 토벽으로 된 벽체를 사벽으로 고쳐

발랐다고 되어 있어, 사벽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토벽은 진흙에 곡초를 섞은 초벌과 비슷한 형태의

벽체이며, 사벽은 모래를 이용하여 마감한 벽체를 일컫

는 명칭이다. 또한 벽체는 재료뿐만 아니라 위치와 형태,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다. 우선 기둥과 기

둥 사이의 벽체를 제외하고 처마 서까래 사이에 흙을 발

라 마감하는 것을 앙벽(仰壁)이라 한다. 앙벽은 앙사벽

(仰沙壁) 혹은 앙토벽(仰土壁)이라고도 한다. 앙토벽과

토벽은 같은 마감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앙토벽

에 사용되는 재료와 수량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니토

(泥土)와 곡초(穀草)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초벌상태

의 토벽과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종묘개수도감의궤』(1726)에는 갑벽(甲壁), 전단벽

(全單壁), 반벽(半壁)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갑벽은

종묘 정전의 전면 문 상부의 벽을 지칭하는 명칭이다.6)

4) 宗廟改修都監儀軌(1726) 二所 所掌 稟目秩 丙午二月二十九日

5) 宗廟改修都監儀軌(1726) 稟目秩 乙巳十二月十一日

전단벽은 한 면이 창호 없이 모두 벽으로 이루어진 벽체

를 말하며, 반벽은 문(門) 위의 벽7)이라고 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 갑벽과 같은 의미로 추정할 수 있으나, 현재

공신당 문 위에는 벽체가 아닌 창호가 드리워져 있어 문

위의 벽이 아닌 문 옆의 벽체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반벽이라는 것은 반칸 크기의 벽체를 말한다.

Fig.1 甲壁 Fig.2 全單壁 Fig.3 半壁

2-2. 벽체 사용재료

벽체에 사용되는 재료는 기본적으로 진흙과 모래가 주

재료로 사용되고 여기에 균열방지제와 점착제(粘着劑)가

첨가된다. 점착제는 재료간 점성을 주는 현재의 풀과 같

은 재료를 말한다. 균열방지제는 대표적인 것이 짚여물

이며, 점착제로는 쌀풀이나 아교풀 등이 사용된다. 영건

의궤에 기록된 사벽의 재료는 균열방지제로 짚여물과 휴

지(休紙)가 사용되었으며, 점착제로는 교말(膠末)과 진말

(眞末)이 사용되었다.

진말은 밀가루8)를 말하며 교말은 아교(阿膠)가루를 말

한다. 밀가루에는 글루텐(gluten)이라 불리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물을 넣어 반죽을 만들 때 이 글루텐

분자들이 그물망처럼 서로 결합하여 탄력 있는 구조가

된다. 또한 조선시대에 벽면을 바를 때는 대체로 밀가루

로 풀을 쑤어 사용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벽면을 바를 때 대체로 밀가루를 사

용하여 풀을 쑨다. 「본초강목(本草綱目)」을 보면, ‘접

시꽃 줄기 즙이나 구목즙9)은 모두 종이에 단단하게 달

라붙는다’고 하였다. 또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에서는 ‘고사리 줄기의 중심에 있는 흰 가루는 종이에

가장 잘 달라붙는다. 따라서 지공가(종이 만드는 장인)

가 그 가루를 취하여 풀을 쑤어 상자나 바구니 같은 기

물을 접착시킨다’라고 하였다. 또 말(海蘿)이라는 물건

말린 것을 끓여서 풀을 쑤어 종이를 바른다고 하였다.

혹은 석회와 반죽하여 바른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

은 모두 밀가루와 반죽하여 풀을 쑬 수 있다.10)

6) 宗廟改修都監儀軌(1726)

正殿五間 每間前面門上 甲壁二壁

7) 宗廟改修都監儀軌(1726)

功臣堂 門上半壁三間

8) 朝鮮王朝實錄 世宗 23卷, 6年 2月 28日(甲戌)

9) 구목은 낙엽교목으로 닥나무와 비슷하다. 구목의 나무껍질은 양

질의 종이 원료이다. 그 나무껍질에서는 흰색의 즙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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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궤목록 년도 細沙 休紙 膠末 眞末 沙壁 白瓦 白土 穀草 馬糞

창경궁수리소의궤 1633 ○ ○ ○ ○ ○

창덕궁창경궁수리도감의궤 1652 ○ ○ ○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 1657 ○ ○ ○

영녕전수개도감의궤 1667 ○ ○ ○ ○

남별전중건청의궤 1677 ○ ○ ○ ○ ○

경덕궁수리소의궤 1693 ○ ○ ○

종묘개수도감의궤 1726 ○ ○ ○ ○ △ ○

진전중수도감의궤 1748 ○ △ ○

의소묘영건청의궤 1752 ○ △ ○

수은묘영건청의궤 1764 ○ ○ ○

건원릉정자각중수도감의궤 1764 ○ ○ ○

경모궁개건도감의궤 1776 ○ ○ △

진전중수영건청의궤 1772 ○ ○

현사궁별묘영건도감의궤 1824 ○ ○ ○

서궐영건도감의궤 1832 ○ ○

창경궁영건도감의궤 1832 ○ ○ △

창덕궁영건도감의궤 1832 ○ ○ △

종묘영녕전증수도감의궤 1836 ○ ○ ○ ○ △

남전증건도감의궤 1858 ○ ○ △ ○

진전중건도감의궤 1901 ○ ○ △ ○

경운궁중건도감의궤 1906 ○ ○ △ ○

Tab.1 Wall material recorded of YeongGeon-DoGam-UiGwe (○:사용됨, △:사용된 것으로 추정)

아교 또한 점착제로 많이 쓰였으며 지금도 사용되는

재료다. 아교는 건조 전에는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나 건

조 후에는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다.11) 아교 가루는 동물

성 접착제와 천연원료를 가루형태로 혼합 제조한 것인데

사용할 때에는 물을 섞어 녹인 후에 사용한다.

사벽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는 벽체를 의미하는 사벽이

아닌 재료를 의미하는 사벽(沙壁)이 있다. 재료로 사용되

는 사벽은 『경덕궁수리소의궤』(1693)부터 나타나는

데12) 그 의미를 『임원십육지(林園十六志)』 「섬용지

(贍用志)」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앙벽(仰壁)

집 상부의 서까래 사이를 치올려다 보면 산자가 그대로

노출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진흙으로 바른다. 흙이 마

르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누런 빛깔의 곱고 차진 모래

(黃細黏沙 : 속명은 사벽토(沙壁土)이다.)를 말린 말똥(乾

馬矢)과 섞어서 진흙으로 반죽하여 벽을 바른다. 그것을

세상에서는 앙벽(仰壁)이라 부른다.13)

사벽토(沙壁土)

우리나라의 건축제도에서 온돌을 깔고 벽을 치장하는데

10) 서유구, 안대회 엮,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p.326.

11) 조민연, 「아교성분의 접착제에 대하여」, 월간 PT Technical

report, p148.

12) 慶德宮修理所儀軌(1693) 癸酉五月初二日

13) 서유구, 안대회 엮, 전게서, 2005, p.224.

는 모두 붉은 찰흙(赤粘土)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흙의

성질은 거칠어서 마르기만 하면 곧 균열이 생긴다. 이

때 노랗고 가는 모래흙(黃細沙土) 중 점착력이 있는 것

을 취해서 말똥(馬矢)과 섞어 진흙 덩어리를 만든다. 그

런 다음 이것을 붉은 찰흙 위에 엷게 발라서 그 갈라진

틈을 덮어 메우고, 평탄치 못한 부분을 평탄하게 하는

데 이를 세상에서는 사벽(沙壁)이라 일컫는다.14)

이에 따르면 누런 빛깔의 곱고 차진 모래를 속칭 사벽

토(沙壁土)라고 부르며 진흙과 황세사토, 말똥(짚여물)이

합쳐진 혼합물을 사벽(沙壁)이라 한다. 이는 현재 벽체공

사의 초벌 혹은 재벌에 사용되는 재료(沙壁土+짚여물)와

같은 것으로, 하나의 재료가 아닌 혼합재를 통칭하며

18c 중반 이후부터 계속 나타난다.

사벽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 백와(白瓦)는 18c 초기까

지 나타난다. 백와는 사전적 의미로 흰색의 기와를 뜻하

는데 재료로써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여러 문헌

을 통해서 그 용도와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와와 관련된 재료로써 백와를 기와가루(瓦屑)로 해석

하는 것이다. 기와가루의 경우 회를 바르는데 사용되는

삼화회(三和灰)15) 중 하나로 기와를 굽는 가마에서 나온

못 쓰는 기와를 절구통에 넣고 빻은 가루를 체로 쳐서

사용16)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와조각은 진흙 사이에

14) 서유구, 안대회 엮, 전게서, p.304.

15) 석회, 모래, 기와가루(瓦屑)

16) 박제가 지음 안대회 엮음, 「북학의(北學議)」, 돌베개, 2012,

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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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어서 흙벽을 바르는데 사용하면 바람을 막는데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17) 다른 하나는 굽기 전의 마른기와를 날

기와 혹은 백와(白瓦)라고 하는데, 마른 기와를 저장하는

곳을 백와칸이라 부른다.18) 즉, 백와를 굽기 전의 마른

기와라고 해석하여 기와를 만드는 바탕흙인 백토(白土)

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19) 그래서 조선중기에

는 백와로 기록하고 후기에는 백토로 기록하여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재료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토는

조선 초기 자기(磁器)에 사용20)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백와가 백토라는 명칭 이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백와와 백토는 같은 재료가 아니라 서

로 다른 재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18c 중반 이후에 사용

되는 백토는 새로운 재료의 사용인 것이다.

백와의 의미는 산릉도감의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c 초반 이전의 산릉도감의궤의 정자각 사벽공사에서도

백와가 사용되었는데, 백와를 공급하는 담당부서가 와서

(瓦署)로 기록되어 있다.21) 와서는 궁궐을 조성하는데

소용되는 기와나 벽돌을 공급하기 위한 관서로써 주로

양질의 점토를 주재료로 다루는 기관이다. 기와를 만들

기 위한 흙은 표토층을 30~40cm 이상 파내어 점토(粘

土)를 주로 사용하는데, 검은흙, 누런흙, 붉은흙을 골고루

배합하여 구워낸다.

검은흙은 모래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진흙으로, 배합되

는 정도에 따라 기와의 강도가 달라진다. 만약 검은흙

(검은질)으로만 기와를 만들어 구우면 강도는 굉장히 강

하나 굽는 과정에서 많이 수축된다. 누런흙(우렁질)은

모래가 많이 섞여 있는데, 이 흙은 약해도 나중에 기와

의 수축율을 조정한다. 불그스레한 빛을 띤 붉은 흙은

모래가 약간 섞여 있다. 이 세 종류의 흙이 골고루 배

합되어야 좋은 기와를 만들 수 있다.22)

백와를 와서에서 공급한다는 것은 기와나 벽돌을 만들

기 위해 사용되었던 재료인 점토(진흙)가 백와의 의미일

가능성이 높으며, 굽기 전의 마른기와를 백와라고 부르

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영건의궤에는 토벽이나

앙토벽에서 진흙을 뜻하는 용어인 니토(泥土)가 사용되

17) 서유구, 안대회 엮, 전게서, p.225.

18)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 1996,

p62.

19)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 동녘, 2010, p.836.

20) 朝鮮王朝實錄 世祖 39卷, 12年(1466) 6月 7日(丙午)

21) [현종]숭릉산릉도감의궤(1674)

沙壁所入 白瓦十五石[주:瓦署]

22) 국립문화재연구소, 전게서, p.56.

었으나, 사벽(벽체)이나 앙사벽에서는 니토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벽체 공사에서는 초벌에 사용되는 흙

의 종류로 응당 진흙을 사용하는데, 18c 중반 이전에는

진흙을 뜻하는 용어를 살펴볼 수 없다는 점도 백와가 진

흙을 뜻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니토와 백와의 차이점

은 니토가 일반적인 진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백와는

이보다 입자가 더 고운 양질의 점토, 진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와가 사용되지 않는 시점인 18c

중반 이후에는 사벽(재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

사벽(재료)은 진흙에 짚여물을 더한 것으로 기존의 진흙

을 뜻하는 백와에 짚여물을 더한 초벌재료로 재료 혼합

에 따른 명칭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18c 초반 이전의

사벽공사에서 초벌 혹은 재벌은 점토질의 진흙인 백와를

사용하였으며, 이후에는 백와에 짚여물을 섞은 사벽(재

료)으로 초벌 혹은 재벌까지 한 것이다.

산릉도감의궤명 년도 膠末 白瓦 休紙 沙壁

의인왕후유릉 1601 ◯ ◯

효종영릉 1659 ◯ ◯

인선왕후 1674 ◯ ◯ ◯

현종숭릉 1674 ◯ ◯ ◯

인경황후 1680 ◯ ◯ ◯

명성왕후숭릉 1684 ◯ ◯ ◯

장렬왕후 1688 ◯ ◯ ◯

숙종명릉 1721 ◯ ◯ ◯

경종의릉 1725 ◯ ◯ ◯ ◯

인원왕후명릉 1757 ◯ ◯ ◯

영조원릉 1776 ◯ ◯ ◯

정조건릉 1800 ◯ ◯ ◯

순조인릉 1835 ◯ ◯ ◯

효현왕후경릉 1843 ◯ ◯ ◯

익종수릉 1846 ◯ ◯ ◯

현종경릉 1849 ◯ ◯ ◯

순조인릉천봉 1856 ◯ ◯ ◯

철종예릉 1864 ◯ ◯ ◯

신정왕후수릉 1892 ◯ ◯ ◯

명성왕후홍릉 1898 ◯ ◯ ◯

Tab.2 Wall material recorded of Saleung-Do-Gam-UiGwe

사벽공사의 재료가 18c 중반 백와에서 사벽으로 전환

되는 것은 산릉도감의궤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산릉도감의궤의 사벽공사는 백와, 휴지, 교말, 사벽이 사

용되었는데 18c 초반까지는 백와, 교말, 휴지가 사용되고

이후에는 사벽, 휴지, 교말이 사용되었다. 경종의릉산릉도

감의궤(1725)에서는 백와와 사벽이 같이 사용되었으나

이후에는 사벽만 사용되어 영건도감의궤와 그 흐름을 같

이 하고 있다.

벽체 재료 중 백토(白土)는 『진전중수도감의궤』

(1748)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러나 사벽공사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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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토는 『수은묘영건청의궤』(1764)부터 나타나지만 진

전중수도감의궤에서 화방벽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18c

중반부터 사용된 벽체 재료라고 봐도 무방하다.23) 19c

에는 벽체에 들어가는 재료를 따로 서술하지 않고 한 동

의 건물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꺼번에 서술하기 때문에

백토가 사벽공사에 사용된 재료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이 있지만, 같은 공사에 사용된 재료를 나열식으로 서술

하는 특성 상 벽체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백토는

『임원십육지』에 그 성질과 용도가 기록되어 있다.

백토는 곳곳마다 있지만 가루가 희고 점착력이 있는 것

이 좋다. 요새 사람들은 백토와 석회를 섞어서 진흙을

만들고 이를 담벽에 바르는데 기와 조각 사이에 흰 무

늬가 아름답게 생긴다. 그 중 호서의 보령(保寧)에서 산

출되는 것이 특이하여 그 지방 사람은 이 백토로 방실

(房室)의 내벽을 바르는데 그 곱기가 옥(玉)과 같고, 밝

기가 거울과 같으므로 종이로 도배를 하지 않더라고 사

방의 벽이 환하게 밝다.24)

즉, 백토는 점착력이 있어 진흙처럼 점성이 있게 만들

수 있으며 색이 희기 때문에 회벽(灰壁)처럼 벽을 하얗

게 만들 때 사용되었다. 『진전중수영건청의궤』(1772)에

는 면토(面土) 감으로 백토를 사용25)하고 있어 마감재료

인 정벌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벽(沙壁)공사의 재료는

18c 중기 이전에는 점토질의 진흙을 지칭하는 백와를 사

용하여 초벌 혹은 재벌을 하고, 세사에 균열방지제인 휴

지와 점착제인 교말 혹은 진말을 사용하여 정벌을 했으

며, 18c 중반 이후에는 진흙에 짚여물을 섞은 사벽(재료)

으로 초벌, 재벌을 하고, 백토를 사용하여 마감(정벌)을

했다.

3. 20c 초중반 문화재 벽체 공사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보수 공사는 고적조사를 근거

로 지정되었던 건축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부분

이 사찰 건축물이다. 전통건축 수리공사는 木子智隆의

감독 아래 행해진 1913년의 평양 보통문 수리공사가 그

효시이며, 그 후 부석사 무량수전을 비롯한 많은 건물에

대한 수리공사가 이루어졌다. 수리공사가 이루어진 주요

건물의 소재지와 공사 년도는 <Tab.3>와 같다.26)

23) 眞殿重修都監儀軌(1748) 二房 稟目秩 戊辰正月二十二日

24) 서유구, 안대회 엮, 전게서, p.302.

25) 眞殿重修營建廳儀軌(1772) 別工作 實入秩

面土次白土三馱

명칭 소재지 수리시기

평양성 보통문 평안남도 평양 1913

전등사 대웅전 인천 강화 1915~1916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당 경상북도 영주 1916~1919

금산사 대적광전 외 전라남도 김제 1919~1927

불국사 대웅전 외 경상북도 경주 1919~1925

장안사 대웅전 부산 기장 1926~1931

법주사 대웅보전 충척북도 보은 1927

무량사 극락전 충청남도 부여 1932

성불사 극락전, 응진전 황해도 황주 1933~1937

화엄사 각황전 전라남도 구례 1935~1940

청평사 극락전 회전문 강원도 춘천 1936~1937

평양성 대동문 평안남도 평양 1937~1939

수덕사 대웅전 충청남도 예산 1937~1940

개심사 대웅전 충청남도 아산 1941~1945

장안사 사성전 강원도 준양 1943~1945

Tab.3 List of Japanese colonial rule overhaul of traditional

architecture

이들 보존공사는 처음 5년 동안은 조선총독부 회계과

영선계에서 직접 담당하였으나, 그 후 1921년 학예국 고

적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을 지방청으로 돌려 집행하도록

하였다. 즉, 국유 건물의 공사는 지방청으로 예산을 분할

배분하여 지방청 회계과를 통해 시행하고, 사유 건물의

공사는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총독부 감독 아래 수

리를 실시하였다. 1924년 고적과가 폐지되면서 그 사무

는 종교과로 이관되었으며, 1933년 「조선총독부 보물고

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이 발포(發布)될 무렵에는 사

회과(社會科)에 속하였다. 그 후에도 사회교육과와 학예

과로 업무가 옮겨졌으나, 공사는 같은 절차를 밟아 실시

되었다.27) 목조건축의 보존은 긴급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로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수리가 필요한 건물조차도 실

제 수리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일부에 불과하였다.

그런 가운데 杉山信三(스기야마 노부조)은 『韓国古

建築の保存』(1996)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부석사 무량

수전, 조사당과 성불사 응진전, 극락전의 수리공사 내용

을 모아놓은 책이다. 또한 1937년에 수리한 수덕사 대웅

전의 보수 관련 기록을 집성한 책자 『수덕사 대웅전 :

1937년 보존 수리 공사의 기록』의 사진기록 등을 참조

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의 벽체 관련 공사의 기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

26) 신영훈, 「일정기의 문화재보존사업록」, 장기인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1976, p.126~147.

조현정, 「韓國 建造物 文化財 保存史에 關한 硏究」, 명지대 석논,

2005, p.26~27.

27) 수덕사, 『수덕사 대웅전 –1937년 보존 수리 공사의 기록-』,

2003,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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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당 벽체

부석사 무량수전은 1916년 9월 21일부터 1919년 4월

20일까지 전체해체수리공사를 실시하였다.28) 당시 공사

내용에 관한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공사는 가설덧

집 설치 후 해체하여 초석과 목재를 수리하고, 기와는

신규로 조성하여 공사하였다. 벽체는 모두 새로 설치하

였으나 자세한 기록은 없다.

부석사의 수리공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진자료 뿐

인데, <Fig.4>에서 그나마 벽체 기법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벽체 중 주심포 사이의 간벽(間

壁)의 벽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 외엮기의 모습이 보인

다. 벽체는 가운데 중깃과 주심포 가까이에 2개의 중깃

이 있으며 여기에 외(잡목)를 엮어 벽체를 구성했다. 사

진의 설명에는 “수목의 줄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간단

히 설명하고 있으며 재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벽체의 마감은 벽화를 그리기 위해 회를 발라 마

감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균열이 나 있다.

Fig.4 Muryangsujeon Buseoksa walls

3.2 수덕사 대웅전 벽체

수덕사 대웅전은 1933~34년 경에 小川敬吉의 조사를

통해 1935년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1937~40년에 해체수

리공사가 실시되었다. 그 내용은 杉山信三과 林泉의 논

저(杉山, 1943. 林泉, 1960) 등에 의해 일부 밝혀져 있으

나 정식 보고서는 간행되지 않았다.29) 1937년 3월 15일

에 수리 전 건물 내외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었다. 수리는 모든 부재를 해체하는 전면

해체수리였으며, 파손이 심한 부재는 교체하고 후세에

변경된 부분은 조사 후 당초의 모습을 복원하는 공사를

실시하였다. 보고서가 남아 있지 않아 벽체공사의 전반

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부석사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통하여 기법을 엿볼 수 있다.

수덕사 대웅전의 해체 전 벽체 상태는 매우 조악한 것

으로 보인다. 벽체가 많이 박락되어 있으며 외가 다 드

러난 상태이다. 해체 후의 사진<Fig.5>을 보면 전단벽

(全單壁)은 종 방향으로 인방이 2개 있으며, 그 사이에

28) 杉山信三, 『韓国古建築の保存』, 1996, 참조.

29) 수덕사, 전게서 p.9.

외를 엮어 벽체를 구성했다. 외는 대나무가 아닌 잡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외새끼는 조밀하지 않고 얼기설

기 엮여있다. 또한 설외는 조밀하게 짜여져 있으나 눌외

는 간격이 넓게 구성되어 바탕재로서 흙을 지탱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약해 보인다.

초석에 면해있는 벽체는 귀퉁이가 박락되어 외가 드러

나 있으며 갈라짐이 심하다. 해체 전의 모습에서 기존의

외엮기 모습이 보인다. 반벽(半壁) 정도의 크기인데 눌외

와 설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외는 일반 잡목(雜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눌외는 대나무 반쪽을 사용한 것

으로 보인다. 눌외를 먼저 설치하고 외부에서 설외를 엮

었으며, 외새끼는 이미 끊어지거나 상하여 그 모습이 명

확하지 않다.

Fig.5 Sudeoksa Daeungjeon wall before and after repair

그러나 수리 후의 모습에서는 눌외와 설외를 잡목을

사용하여 서로 조밀하게 짜여 있으며 간격은 정방형을

이룬다. 외새끼는 세승(細繩)을 사용하여 눌외와 설외를

서로 대각선으로 엮고 있다. 벽체의 마감은 부석사와 달

리 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덕사대웅

전수리공사실지예산명세서』의 잡공비(雜公費)에서 토벽

(土壁)으로 기록하고 있어 회벽(灰壁)은 아닌 것으로 보

인다.30)

수덕사 대웅전의 근역성보관에는 이 때 당시 만들어

보수한 기와가 보관되어 있는데 명문이 적혀 있어 당시

공사 관계자를 알 수 있다.

昭和十三年五月日 修德寺大雄殿修理工事

工事監督 小川敬吉 麻谷寺(大本山) 住持 宋滿空

現場主任 池田宗龜 修德寺 住持 黃龍唫

同 助手 鄭愚鎭 定慧寺 住持 馬鏡禪

大工棟梁 -色儀- - -

畵工 林 泉 - -

瓦片手(棟梁) 金孝成 - -

瓦工 金伊成 - -

瓦工 金七元 - -

Tab.4 Daewoongjeon of Sudeoksa roof tile content

명문에는 공사감독과 현장주임, 와공과 화공 등이 기

록되어 있으나 미장(泥匠)에 대한 기록은 없다. 감독과

주임은 일본인이었으나 조수와 장인들은 한국인을 고용

30) 수덕사, 전게서,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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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이로 미루어보아 미장도 한국인

을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3.3 청평사 극락전과 회전문 벽체31)

청평사 극락전의 보수공사는 1936~37년까지 이루어졌

다. 당시 공사감독은 杉山信三이며, 현장주임은 板谷定

一 이었다. 극락전은 해체수리를 하였는데 당초의 모습

대로 복원하였다. 복원의 기준은 적심에서 나온 서까래

를 기준으로 하여 처마길이를 조정하였다. 회전문도 극

락전과 같은 시기에 공사가 이루어 졌는데 협칸의 벽체

에 현상변경이 있었다.

협칸의 벽체 변경

기둥 아래쪽에 하방이 있듯이 기둥머리에 인방이 있다.

이들에 의지하여 벽선이 세워졌으며 기둥에 고정시켰던

못자국이 남아있다. 인방의 바닥에는 벽중깃을 끼웠던

홈이 파여져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벽을 쳐서 마감하

기로 하였다. 들보의 대공 좌우의 삼각형상의 공간도

벽을 쳤던 듯하다. 보와 서까래에서 중깃의 흔적이 보

이기 때문이다. 협칸의 정면 칸살이에도 벽체를 쳐서

마감한 듯하다. 흔적에 따라 정리하면 문의 좌우 협칸

앞쪽 벽면과 측면의 합각 아래로는 모두 토벽이 있었던

점이 분명하므로 현재 해체한 부분은 당초처럼 토벽을

치기로 하였다.32)

이에 따르면 인방에 홈이 있어 중깃의 흔적으로 추정,

벽체를 복원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깃과 외엮기를 하여

토벽으로 복원한 것이다.

3.4 성불사 응진전 벽체

성불사 응진전은 1933~37년까지 이루어졌는데 훼손이

심각하여 전면해체수리공사가 진행되었다. 공사감독은 池

田宗龜 였으며 조수(助手)는 총독부 내근직원 米田美代

治 였다.33) 응진전은 공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

며 특히 벽체공사(左官工事)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 일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34)

벽은 초벌과 재벌, 정벌로 이루어졌으며, 흙과 균열방

지제를 혼합하여 발랐다. 초벌에 사용되는 흙은 2종류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기존에 사용했던 흙을 4

31) 청평사 관련 내용은 “조현정, 「韓國 建造物 文化財 保存史에

關한 硏究」, 명지대 석논, 200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32) 杉山信三, 『韓国古建築の保存』, 1996, p.456.

33) 조현정, 「韓國 建造物 文化財 保存史에 關한 硏究」, 명지대

석논, 2005, p.37.

34) 杉山信三, 전게서, p.23.

分의 눈금을 가진 체에 거른 것이고, 두 번째는 산에서

새로 채집한 흙을 5分 짜리 체에 거른 것이다. 이 두 가

지 흙을 작은 풀(짚)을 잘라 넣어 충분히 섞은 후에 발

랐다.

Fig.6 Lathing of Seongbulsa eungjinjeon

재벌은 강모래(川沙)라고 하는 모래를 석회와 여물(南

京苆)을 혼합하고, 진두발(角叉)을 섞었다. 진두발은 해

조류의 한 종류이며 점착제로 사용하였다. 섞인 혼합재

는 반죽으로 만들어 벽체에 평평하게 발랐으며, 대벽(大

壁)35)에는 건조에 따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염(髯)36)

을 사용했다. 정벌은 정벌 바탕과 마감정벌로 이루어지

며, 재료 간 배합비율은 다음의 표와 같다.

材料
種類

벤가라
(弁柄)

강모래
(川砂)

해초풀
(布海苔)

풀
(草)

석회
(石灰)

재벌 - 150g 700匁 5貫 12貫

정벌바탕 - 0.53尺 600匁 300匁 12貫

마감정벌 500匁 - 600匁 300匁 12貫

Tab.5 Seongbulsa Eungjinjeon wall materials and formulation

정벌에는 모래와 석회, 풀, 후노리(布海苔), 벤가라(弁

柄) 등이 사용되었다. 후노리는 풀가사리를 말하며 해초

의 한 종류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왔으며 끓여서 해초

풀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벤가라는 홍병(紅柄), 홍각(紅

殼)이라고도 쓰며, 철회(鐵繪)에 사용되는 외 유약(釉藥)

이나 상회(上繪)에서는 흑(黑), 다(茶), 황, 청록색을 내

는 원료로 사용한다. 벽체에서는 마감정벌에서 누런색

즉, 흙색을 내기 위한 착색재료로 사용되었다. 정벌 재료

의 배합은 단위가 다르고 일본 고유의 도량제와 서양의

도량제가 섞여 있어 비교가 어려우나 재벌에서는 해초풀

이 정벌보다 조금 더 많이 사용되었으며, 마감정벌에서

는 정벌 바탕과 달리 착색재를 사용하며 모래를 사용하

지 않았다.

벽체의 바름벽 바탕은 “바닥 길이 8치를 1치 못으로

결구하고 1치5푼 간격으로 나눠서, 方立(문선), 頭貫(창

35) 일본의 벽체 구성방법 중의 하나로 기둥의 외면에 외를 엮는

방법이다.

36) 髯는 털여물의 한 종류로 보이며 균열방지제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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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地覆(하방) 등에 때려서 고정한다. 그것의 1/2을 초

벌 벽면에 뿌려 바르고, 나머지를 평평하게 바른 벽면에

바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이상 일제 강점기 시기인 20c 초반의 벽체기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수가 이루어진 사례도 많지 않으며, 기록

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

그러나 몇 가지의 사례로 벽체기법을 살펴본 결과 공사

를 진행함에 있어 감독과 관리는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

지며 공사를 담당하는 장인은 수덕사와 성불사37)의 기록

으로 보아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불사

응진전에서 보다시피 해초풀을 사용하고 착색제를 사용

하는 것은 의궤의 기록과는 다른 내용이다. 따라서 일본

인의 감독 하에 일본의 기법이 가미되어 벽체공사가 이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20c 초중반 일본 벽체 기법

일제 강점기 시기 문화재공사는 일본인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져 고유의 벽체기법보다 일본의 기법과 재래

의 기법이 절충된 방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인다. 이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벽

체기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

기법을 비교하는 것 보다 그 당시(일제강점기)의 일본

기법을 영건의궤 및 수리보고서 내용과 비교하는 것이

정확한 차이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판단, 昭和13년

(1938)에 출판된 『日本建築』에서 벽공사 부분을 통해

벽체기법을 알아내고자 한다.

일본의 벽은 大壁(오오카베)구조와 眞壁(마카베)구조

가 있다. 기둥의 중간에 인방을 통과시켜 욋가지를 엮어

만드는 벽을 眞壁이라 하고, 기둥의 외면에 외를 엮는

것을 大壁이라고 부른다.

외엮기 후에 초벽을 안쪽에서 먼저 발라 건조 중에는

바깥쪽을 바르지 않으며 건조한 후에 바르는데 이를 “裏

返し(우라가에시=맞벽)”라고 한다. 초벽(荒壁)에 사용되

는 흙은 보통 진흙을 사용하고 흙을 오래 짓이겨 두어야

건조 후 균열이 적으며, 흙을 물과 함께 섞어 1년 이상

을 두고 보관하여 숙성된 흙(晒土)을 사용하기도 한다.

초벽의 스사(苆)는 벽의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 흙

안에 혼합하는 섬유재료이다. 짚을 약 6cm 정도로 잘라

벽에 혼합한 것을 藁苆(와라스사)라고 한다. 표백한 것이
좋으며, 다다미(莚)나 섬, 새끼줄, 다다미의 바닥 등을 잘

라 쓰기도 한다. 초벽의 고름질은 맞벽을 친 이후 벽면

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고르게 하기 위해 바르는 것이며,

37) 성불사의 벽화는 한국인 林泉에 의해 이루어졌다.

기둥, 하인방, 상인방 등의 구석구석을 정성스럽게 발라

굳힌다.38)

고름질이 끝나면 재벌을 하는데 균일하게 시공한다.

양질의 초벌토를 체에 거른 후 점착력을 완화시키기 위

해 모래(川砂)를 약 1.5배 넣는다. 여물은 揉苆(모미스
사)를 사용하는데 모미스사는 오래된 새끼줄을 말하며

2cm 정도로 잘라 충분히 물에 담근 후 손으로 비빈 것

을 뜻한다.

정벌을 바르기 전에 地離漆喰(치리싯쿠이=회반죽)를

한다. 일본의 벽은 地離(치리)39)의 틈이 생기거나 균열

이 가는 것이 쉽다. 『普通チり決り(후츠치리사쿠리)』

로 회반죽을 바른 것을 『散漆喰(치리싯쿠이)』라 부르

며, 인방재에 시공한 것을 『貫縳(누키시바리)』이라 부

른다. 정밀한 공사에서는 삼베 또는 낡은 모기장, 종려나

무 껍질 등을 사용하여 회반죽을 바르고, 기둥에는 연침

(못)으로 고정하고, 회반죽을 벽에 발라 고정한다. 회반

죽의 조합은 려회(蠣灰) 7斗, 石灰 3斗, 角叉(쯔노마타)

1貫, 濱苆(하마스사)40) 0.8貫 정도이다.41)

회반죽바름(漆喰)은 석회의 응결력으로 벽 표면을 변

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바름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일본벽은 재벌 후에

1.5~2mm 정도의 두께로 바르고 마무리하며, 졸대 엮기

는 회반죽을 초벌, 재벌, 마무리 바름으로 3번 바르고 마

무리 한다. 회반죽은 응결제(凝結劑), 풀, 스사(苆), 착색
제(着色劑)의 4종류를 혼합하여 종류별로 회반죽을 만든

다. 응결제는 보통 석회와 려회를 사용한다. 려회는 조개

를 태운 것으로 다다미로 만든 가마니에 보통 3斗 정도

이다. 회반죽을 굳히는 역할에 사용되는 것이 角叉(쯔노

마타) 또는 布海苔(후노리)이며 여기에 더해 다른 해초

류를 삶아 풀로 만든다. 쯔노마타는 약한 불로 끓이고

체에 걸러 찌꺼기를 건져낸 후 삶은 물에 스사를 섞고

석회를 넣고 반죽한 것을 회반죽에 사용한다. 후노리는

우뭇가사리(寒天)를 닮은 해초로 여름에 채취한 다음 더

운 날씨에 물과 혼합하여 가마니에 얇게 잘라 넣고 건조

시켜 그물의 모양으로 만드는데 30×60cm 로 장방형이

다. 오래된 것일수록 좋으며 끓여서 찌꺼기가 없는 것이

양질품으로 입안에 넣으면 부드럽게 녹는다. 스사는 바

름벽, 재벌에서도 필요하지만 정벌에도 벽면의 균열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물론 정벌에는 더 가늘고 부드러

38) 澁谷五郎, 長尾勝馬, 『日本建築』, 東京修文館, 1938, p.169

39) 초벽과 정벌의 사이. 틈.

40) 하마스사. 바름재료로 점성을 높이기 위해 쓰는 재료.

41) 澁谷五郎, 長尾勝馬, 전게서,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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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용재료 한국(영건의궤) 일본

초벌 재료
흙 沙壁, 진흙(白瓦) 진흙(晒土)

균열방지제 짚여물 짚여물

재벌 재료

흙 沙壁, 진흙(白瓦) 篩下晒土, 모래(川砂)

균열방지제 짚여물, 休紙 揉苆
점착제 膠末, 眞末

정벌 전

명칭 - 地離漆喰

바탕재 - 麻布, 古蚊帳, 棕梠皮

재료 - 蠣灰7斗, 石灰3斗, 角叉1貫, 濱苆0.8貫
정벌 재료

주재료 白土, 細沙 石灰, 蠣灰

균열방지제 休紙 苆
점착제 膠末, 眞末 角叉, 布海苔

Tab.6 South Korea and Japan compared to the wall of technique (20c early to mid)

운 것을 사용한다.

착색제는 회반죽 마무리면에 색조를 표면에 바른 것을

말한다. 『灰墨』은 검은색을 띄게 하고 油煙(그을음)으

로 제작한 분말제가 있다. 『へナ土』은 『黃土』라고도

하며 갈색을 나타내는 점토이다. 벽면에 황색을 띄게 한

다. 『川土』는 청색의 점토로 벽에 淺黃色(아주 옅은

누런색)을 나타내는데 사용했다.42)

5. 의궤 및 일본 벽체 기법의 비교

일본벽의 초벌에 사용되는 재료는 진흙을 사용하며 여

기에 균열방지제인 짚여물을 첨가한다. 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법과 같은 것으로 영건의궤에 기록된 백와인

진흙을 사용하고, 곡초, 마분 등의 짚여물을 사용하거나

진흙과 짚여물의 혼합재료인 사벽을 사용하므로 일본과

조선후기의 초벽 사용 재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벽의 재벌에서는 초벌에 사용된 흙을 체에 거르고

모래를 섞어 초벌보다 작게 짚여물을 혼합하여 바른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와 흡사하다. 영건의궤의 기록에서

는 재벌에 사용된 재료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벽(벽체)

에 사용된 재료를 종합하면 같은 재료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벽에 사용되는 도구 중에는 마미사(馬尾篩)

와 죽사(竹篩)가 사용되어 눈금이 다른 체(篩)로 흙을

입자를 구별하였으므로 초벌과 재벌에 사용된 흙의 입자

가 달랐음을 유추할 수 있다.

정벌을 바르기 전 일본 벽체는 삼, 모기장, 종려나무

껍질 등을 재벌을 마친 후 인방재나 기둥의 틈 사이에

고정하고 정벌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앞 장에서 서술한

성불사 응진전의 벽체 공사에 사용된 기법과 유사하다.

앞서 서술한 성불사 응진전(1933) 수리 시 벽체 내용 중,

“大壁에는 건조에 따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髯을 넣

42) 澁谷五郎, 長尾勝馬, 『日本建築』, 東京修文館, 1938, p.168~174

는다. 바닥 길이 8치(寸)를 1寸 못으로 결구하고 1치5푼

간격으로 나눠서, 方立, 頭貫, 地覆 등에 때려서 고정한

다. 그것의 1/2을 초벌 벽면에 뿌려 바르고, 나머지를

평평하게 바른 벽면에 바른다.”43)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髯(히게)’라는 재료가

재벌을 마친 후 인방재나 기둥의 틈 사이에 고정하는 삼

베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Fig.7 Japan Nukibuse(貫伏せ) techniques(새끼줄, 짚여물, 삼베)

이러한 기법을 貫伏せ(누키부세)라고 하는데, 누키부

세는 새끼줄을 고정하는 방식, 짚여물을 바르는 방식, 삼

베를 고정하여 바르는 방식 등이 있다. 이 중 새끼줄을

못으로 인방에 고정하는 방식을 성불사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둥에 연침(釘打)으로 고정하는 일본의

기법과 응진전에 사용된 1치 못도 같은 기법으로 보인

다. 또한 성불사 응진전도 정벌(회반죽)까지 바른 벽체이

므로 재벌과 정벌 사이 공정에 인방이나 기둥 틈 사이에

히게를 넣고 회반죽의 갈라짐과 균열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벽의 정벌 전 바름 기법과 성불사 응진

전에 사용된 기법은 서로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당

시 일본인 감독관에 의해 시행된 공사는 일본벽의 기법

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벌(회벽)에 해당하는 일본의 회반죽바름

은 석회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려회를 섞어 사용하며 점

착재로 쯔노마타 또는 후노리를 사용하며, 균열방지제로

는 재벌보다 더 가늘고 부드러운 삼여물을 사용한다.

18c 중반 이후 영건의궤에서는 사벽공사의 정벌에 사용

43) 杉山信三, 『韓国古建築の保存』, 1996,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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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재료로 백토를 사용했다. 영건의궤에 면토회를 담

장이나 화방벽의 줄눈으로 사용하고 있어 석회의 사용을

짐작해볼만 하지만 사벽에 들어가는 재료 중 영건도감의

궤나 산릉도감의궤에서 석회는 찾아볼 수 없다. 즉, 18c

중반 이후부터 주로 백토를 사용하여 정벌 마감한 것으

로 보인다. 또한 사벽공사에는 점착재로 밀가루풀 혹은

아교풀을 사용하고 균열방지제로는 종이여물을 사용했다.

즉, 일본과 영건의궤에서 정벌재로 사용된 재료는 전혀

다른 기법인 것이다. 그러나 성불사 응진전에는 회벽을

바르고 후노리 및 삼여물을 사용되고 있어 일본 벽체 기

술의 유입을 볼 수 있다.

6. 맺음말

조선후기 벽체기법은 영건도감의궤과 산릉도감의궤를

통하여 공정 순서에 따라 사용된 재료를 개략적으로 파

악할 수 있었으며, 시기에 따라 마감재료의 변화까지 살

펴볼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17c에는 진흙과 짚여물을

합친 토벽이 있었으며 이후에는 모래로 마감한 사벽,

18c 중반 이후에는 백토로 마감한 백벽(白璧)이었던 것

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회벽(灰壁)은 사용여부

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선행 연구

에서도 이미 밝혀진 부분이다.44)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유입된 일본 벽체 기법은 조선

시대 벽체 기법의 변화를 가져왔다. 1933년에 수리된 성

불사 극락전에서 그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벽체를 마감하는 정벌에서 나타났다.

일본 벽체는 정벌에 석회와 해초풀 등을 사용하는데 이

것은 조선시대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재료들로써 당시 공

사 감독관이었던 일본인에 의해 새로운 기법이 도입된

것이다. 즉, 회벽마감은 전통기법보다는 일본기법에 가까

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해초풀의 사용은 더욱 그러하

다.45) 그러나 단순히 의궤에 기록이 없다고 하여 회벽이

일본 기법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회를 사

용한 것은 이미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임원십육지』의

내용46)에서도 회를 사용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궤는 관건축이 중심을 이루고 민가나 사찰 벽체에서

회벽 사용여부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

은 좀 더 정치한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판단할 수 있을

44) 이권영, 「산릉·영건의궤 분석을 통한 조선시대 건축에서 회벽

의 존재 여부 고찰」, 건축역사연구, 2010, p.104.

45) 송광사 국사전 보수공사 특기시방서(1971) ‘해초풀은 원래 일본

특유의 기법이 전래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수풀 등을 썼다고

한다.’

46) 서유구, 안대회 엮, 전게서, p.302, p.320.

것으로 보인다.

이상 전통 벽체 기법을 조선시대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살펴본 결과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전통 벽체는 토벽에서 사벽으로,

사벽에서 백벽으로, 백벽에서 회벽으로 변천되었으며 일

부 일본벽체기법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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